
 

2024 년도 ‘니조성 장벽화 전시수장관’  원화 공개 내용 시리즈 니조 별궁의 시대 

 공개 기간 공개 내용 공개 작품 

 

 

봄 

기간 

 

 

4 월 25 일(목)∼ 

    6 월 23 일(일) 

 

   〔60 일간〕 

 

니조 별궁의 대형실 ~<대형실> 제 1 실~ 

1884 년(메이지 17 년) 니조성은 황실의 별저인 니조 별궁이 되어 니노마루 궁전을 

수리했습니다. 또한, 메이지 30 년대에 복도 등의 장벽화가 새로 그려졌습니다. 

다이쇼 천황의 황태자 시절 <대형실>은 알현의 장소가 된 적이 있어 제 1 실에 

황태자가 앉았다고 생각됩니다. 메이지 시대의 새로운 숨결을 느끼게 하는 복도를 

지나 들어선 <대형실> 제 1 실은 에도시대의 중후함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. 

황태자가 앉았다고 생각되는 <대형실> 제 1 실의 장벽화를 공개합니다.  

<대형실> 제 1 실 장벽화 

《송죽금계도》， 

《화훼도》， 《수선도》 

 

 

여름 

기간 

 

 

7 월 18 일(목)∼ 

   9 월 15 일(일) 

〔60 일간〕 

장벽화 재생 ~가신 대기실~ 
가신 대기실은 무사 대기소에 기다리던 귀족이 <대형실>에서 쇼군을 알현하기 위해 

고위직에게 대면을 요청했던 곳이라고도 합니다. 벽면에는 크고 작은 소나무가 

그려져 있습니다. 한편, 가신 대기실과 복도의 경계에 끼워져 있는 징두리 널이 있는 

장지에 붙인 다양한 화조도는 니조성이 별궁이 된 직후에 실시된 성내 대수리 때 

성내에 남아있던 장벽화를 재이용한 것입니다. 별궁에 걸맞은 내부 장식을 갖추기 

위한 수리로 원래의 모습에서 형태를 바꾸어 재생한 장벽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

〈가신대기소〉가신 대기실 

장벽화 

《소나무 그림》，  

《화조도》 

 

 

 

가을 

기간 

 

 

10 월 10 일(목)∼ 

    12 월 8 일(일) 

〔60 일간〕 

접시꽃에서 국화로 ~〈백서원〉 제 1 실∙제 2 실~ 

1884 년(메이지 17 년) 니조성이 니조 별궁이 되자 황태자 시절의 다이쇼 천황이 

혼마루 궁전을 거처로 삼았습니다. 백서원은 천장에 이르기까지 장식 금구가 

접시꽃에서 국화 문양으로 바뀌어 황족의 어좌소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

에도시대에 장군이 거처하는 방으로 사용된 제 1 실에는 고즈넉한 호반의 조망이 

장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. 메이지시대에 마음 편안한 공간을 장식한 ‘서호도’는 

새로운 주인의 마음도 치유했을 겁니다. 

〈백서원〉 제１실∙제 2 실 

장벽화 《서호도》 

 

 

겨울 

기간 

12 월 23 일(월)∼ 

2025 년 2 월 23 일 

  (일·공휴일) 

   

※12 월 29 일∼31 일은 휴관 

〔60 일간〕 

고쇼에서 온 장벽화 ~〈대형실〉∙〈흑서원〉 장식실~ 
〈대형실〉과 〈흑서원〉의 장식실에는 교토 고쇼에서 온 장벽화가 있습니다. 이 

장벽화의 일부는 원래 18 세기 초에 고쇼를 조영할 때 지어진 히메미야 궁전에 

그려진 것이었는데 별궁 시대에 앞서 언급한 2 개의 장식실에 전용되었습니다. 

와카의 제재인 다쓰타가와 강이나 무사시노 평야, 와카의 신을 모시는 스미요시 

신사나 와카노우라를 그린 이 장벽화들은 고쇼의 와카 문화 양상을 전함과 동시에 

고쇼와 니조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작품입니다. 

〈대형실〉 장식실 장벽화 

《다쓰타 풍속도》， 

《무사시노 그림》， 

〈흑서원〉장식실 장벽화 

《명소 풍속도》， 

《추초도》，《소나무 

버드나무 백로 그림》 


